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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생식물 통발은 광합성을 하지만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교한 벌레잡이 ▲

기술을 개발 물벌레를 포획한다 사진 좌측은 꽃 우측은 벌레잡이주머니의 모습, . , .

치밀하고 계획적인 벌레잡이 기술 개발

자유로이 유영하며 생존위한 자연선택" "

초여름 가느다란 꽃자루에 노란 꽃 몇 개를 매달고 연못을 유유히 배회하는 식물이 있다 바로 . 

통발 이다 통발 은 고기 잡는 어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 식물은 이름 그대로 통발처' ' . ' ' . 

럼 생긴 덫을 가지고 있는 벌레잡이 식물이다 덫은 수중 잎이 변형된 달걀 모양의 주머니로 . 

잎에 주렁주렁 달린다 그리고 뚜껑이 달려있어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덫. 

이 된다 그런데 왜 통발은 이런 덫을 만들어 벌레를 잡아야만 했을까. ?

통발은 땅에 고착하지 않고 물에 떠다니며 생활하는 수생식물이다 습지에서는 생물생존에 필. 

수적인 질소와 인산이 수분에 쉽게 씻겨 내려가 양분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 적은 양을 얻기 . 

위해 많은 생물이 경쟁한다 그런데 통발의 경우 광합성을 하지만 뿌리를 통한 양분흡수 능력. , 

이 거의 퇴화하여 양분이 더더욱 모자라게 된다 이처럼 좋지 않은 환경에서 통발이 살아남기 . 

위한 전략이 벌레잡이였던 것이다 통발의 경우 대부분의 영양분을 벌레잡이 활동을 통해 얻는. 

다고 한다 그럼 통발은 어떻게 먹이를 잡고 영양분을 섭취할까. ?

통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레잡이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. 



이루어진다 먼저 주머니 내의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여 작은 공기주머니 안쪽으로 함몰을 만. 

들어낸다 이때 주머니 안이 일종의 진공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머니 입구의 양쪽측면에. . 

는 안테나 모양의 매우 민감한 털이 있다 어떤 먹이 생물이 지나가며 이 털을 자극하면 주머. , 

니의 문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열리고 물이 바깥쪽에서 주머니 안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때 먹, . 

이가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뚜껑이 닫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중력보다 배나 가속. 600

된 힘으로 수천분의 초만에 물벼룩 같은 먹이를 빨아들인다고 한다 그 후 먹잇감은 단백질 1 . 

분해효소 등 많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어 식물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.

통발은 종족보존을 위해 다른 생물 및 생존의 물리적 조건에 대항

하여 진화를 거듭해 온 식물이다 자신의 생명줄인 뿌리를 버리고 . 

자유로운 유영을 택했다 아울러 정교한 벌레잡이 기술도 개발했다. . 

그리고 비로소 뛰어난 어부가 되었다 이 원리가 생물의 생존을 위. 

한 경쟁 생존을 위한 자연선택 이다' ', ' '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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